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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 착수

- 연말까지 신규 고용모델 7종 개발, 취업 및 확산까지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9일(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
공학센터에서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수행기관 7개소와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수행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각 기관은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돌입한다.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산업현장 
정착을 지원하는 신규 고용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은 장애 
특성에 적합하고 확산 가능성이 있는 신규 직무를 연구·개발하고, 교육훈련 
운영과 기업체 취업 연계까지 추진한다.

 올해 개발 예정 직무는 총 7종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안내원 ▲
청취보조시스템 모니터링 전문가 ▲지역사회 무장애 환경 코디네이터 등 
신규 직무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정신·뇌병변장애 등 고용률이 낮은 5개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한 ‘고용저조유형’ 부문을 신설해 취업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도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고용모델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수행기관과 긴밀하게 협
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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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수행기관 설명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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